
 

가상과 현실 사이를 오고 가는 멀티미디어 예술 여행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 

Inside Magritte ㅣ emotion Exhibition 

인사 센트럴 뮤지엄 2020. 4. 29 – 2020. 9. 13 

지엔씨 미디어 전시사업부: 02) 325-5583, 325-1077 

지엔씨 미디어 홍보 담당자: 안현웅 과장 (010-9978-7633 / awoong@gncmedia.com) 

  김여은 대리 (010-3122-2055 / yeoeun@gncmedia.com) 

 

●  전시명 

          :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 Inside Magritte 

 

●  전시 기간  

          : 2020. 4. 29 (수) ~ 2020. 9. 13 (일) 

 

●  전시 장소  

         : 인사 센트럴 뮤지엄 (안녕인사동 B1) 

 

●  주최          

         :  크로스미디어, 지엔씨미디어 

 

초현실주의 거장 르네 마그리트 René Magritte (1898-1967) 

아시아 최초 멀티미디어 체험형 전시 

 

철학자들의 탐구 대상 르네 마그리트, 그의 강렬한 삶과 신비로운 예술세계가  

가상과 현실 사이를 오고 가는 환상적인 미디어아트로 그려진다. 

 



 

● 전시 소개 

2020 년 4 월 29 일(수)부터 9 월 13 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문화복합몰 

‘안녕인사동’에 위치한 ‘인사 센트럴 뮤지엄’(Insa Central Museum)에서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이 개최된다. 

밀라노와 피렌체에서 크게 흥행한 <인사이드 마그리트 Inside Magritte> 전시는 

이탈리아 영상 디자인 스튜디오인 페이크 팩토리(Fake Factory)가 감독하고, 

크로스미디어(Cross Media) 그룹과 브뤼셀 마그리트 재단이 직접 지원 및 전시 기획에 

참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전시에는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 AR 증강현실, 실감형  

영상 기반 체험물, 모노크로매틱 라이트, 교육 체험물 등의 콘텐츠가 추가되었다.  

이번 특별전은 회화〮 사진〮 다큐멘터리 등 총 160 여 점에 달하는 주옥 같은 작품들로 

이루어진 아시아 최초 멀티미디어 체험형 전시다. 최신 미디어 매체와 다양한 기술을 

통해 재해석 된 마그리트의 작품세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하고자 

기획되었다. 작품 소개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어머니의 자살과 인생의 동반자이자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었던 아내 조르제트와의 만남 등, 그의 예술적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과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된다. 이번 전시는 감각의 환기를 선사하고 

상식과 관습을 뒤엎은 마그리트의 작품 세계를 통해 감정적 해방감을 만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벨기에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 (1898~1967)  

 

르네 마그리트는 20 세기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이자 초현실주의의 거장으로 손꼽힌다. 

20 대 초반에 벨기에 왕립미술학교에 입학하여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기 시작한 

마그리트는 우연히 카탈로그에 실린 조르조 데 키리코의 작품 <사랑의 노래>를 보게 

되었다. 이 작품에 큰 충격을 받은 마그리트는 이후 초현실주의 화가의 길을 걷게 된다.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와 호안 미로, 시인 폴 엘뤼아르 등과 

교류하였으나 1920 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꿈의 세계, 무의식을 중시한 프랑스 

초현실주의자들과는 다른 시각 예술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해 냈다.  

 



마그리트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작품 소재로 선택하였다. 담배 파이프, 돌, 

중절모, 새 등 친숙한 대상들의 예기치 않은 결합을 통해 상식을 깨고 사고의 일탈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기법을 ‘데페이즈망(Depaysement)’이라 부르는데, 이는 20 세기 

문화와 예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까지도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은 현대 대중문화의 ‘자양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작품은 유명 뮤지션의 앨범 재킷에, 또한 영화 <매트릭스>와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에 영감을 줬다. 그 외에도 건축, 광고 등 대중문화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으며 2018 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그의 작품 <쾌감의 원칙>(1937)이 한화 약 

329 억 원에 낙찰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연인>(1928), <이미지의 

배반>(1929), <빛의 제국>(1950), <골콩드>(1953), <사람의 아들>(1964) 등이 있다.  

 

● 전시 구성 

 

1. 어바웃 르네 마그리트 About René Magritte 

 

‘화가’보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했던 마그리트는 항상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전시 도입부에서는 작가와 작품세계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는 

영상과 연대기, 다양한 매체의 작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는 연대기와 더불어 마그리트가 

직접 등장하는 뤽 드 회쉬 감독의 영화 <마그리트, 또는 사물의 교훈(Magritte, or the 

Lesson of Things)>(1960) 편집본이 상영된다. 또한 총 여덟 개의 시대별 챕터에서는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와 작품별 설명, 그리고 심도 있는 이해를 돕는 참고 영상이 

함께 전시된다. 당시에 마그리트가 영향을 주고 받았던 주변 인물 혹은 시대 상황과 

함께 작품 속에 담았던 작가 의도 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 해당하는 

‘마그리트의 헌신(The Consecration of Magritte)’에서는 마그리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빛의 제국> 연작을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명상적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해당 

작품은 대조적인 낮과 밤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는 27 개의 시리즈 중 5 개의 작품을 

재해석하여 제작한 실감형 영상 기반 체험물이다.  

 

2. 플레이 르네 마그리트 Play René Magritte 

 



이번 전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외에도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관람자의 몰입도를 극대화시키는 특수 효과 및 AR 증강현실, 대형 파이프 포토존 등은 

마치 마그리트의 작품 속으로 직접 들어온 듯한 신비감을 선사한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미스터리 룸(Mystery Room)’은 마그리트가 

1930 년대에 매료되어 있었던 거울의 특성을 부정한 <금지된 재현>(1937) 작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해당 작품 속의 거울에는 남자의 앞모습 대신 뒷모습을 

비추고 있다.  

‘플레이 르네 마그리트 존(Play René Magritte Zone)’은 이번 전시를 위해 국내 

크로스디자인 연구소에서 특별히 개발한 증강현실 포토존이다. 얼굴을 자동 인식하여 

이미지가 증강되는 AR 포토존으로, 작품이 된 자신의 모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재미 

요소를 더했다.  

 

3. 마그리트와 시네마 Magritte & Cinema 

 

마그리트는 회화 작업만큼이나 영상 필름 및 사진 작업에 애정을 갖고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였다. 사진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마그리트는 회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지와 재현, 낯설게 보기와 같은 방식을 적용시켰다. 그의 예술적 영감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던 아내 조르제트와 함께 찍은 사진, 예술적으로 교감한 친구들 혹은 활동했던 

그룹 등 그의 삶과 예술적 행보를 쫓을 중요한 단서들이다. 특히 <르네 마그리트, 

영화인(René Magritte, Cineaste)>은 마그리트가 생전 마지막 20 년 동안 직접 촬영하고 

출연했던 영상으로, 벨기에 초현실주의와 그의 관심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4. 인사이드 마그리트 Inside Magritte  

 

몽환적이고 압도적인 ‘메인 영상 룸(Immersive Room)’에서 관람객들은 최신식 장비와 

웅장한 사운드를 통해 몰입하여 마그리트의 작품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다. 르네 

마그리트가 남긴 회화 초기작부터 마지막 시기까지 약 160 여 점에 해당하는 다양한 

작품을 확대하거나 시각적 효과를 더해 재탄생시켰다. 마그리트 회화 특유의 부드러운 

색채와 현대적 감각에 입체감과 움직임이 더해진 영상은 약 40 분 동안 벽면과 바닥을 

360 도로 에워싼다. 독창적이고 신비로운 마그리트의 사고와 정밀한 표현법은 작가의 

시적인 내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각적인 전시 경험을 선사한다.  



마그리트의 색다른 공간감을 체험하는 ‘미러 룸(Mirror Room)’과 특수 조명인 

모노크로매틱 라이트로 꾸며진 ‘라이트 룸(Light Room)’은 관객들에게 기존에 받아들였던 

색상과 빛의 존재,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든다. 

 

5.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 Magritte’s Surrealism  

 

작가 앙드레 브르통을 중심으로 시작된 프랑스 초현실주의와 마그리트가 속했던 벨기에 

초현실주의자들의 예술적 특성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또한 마그리트가 깊이 고민했던 

사물과 언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그 외 대표적인 초현실주의자인 막스 에른스트, 

호안 미로, 이브 탕기, 살바도르 달리, 메레 오펜하임에 대한 설명과 작품을 함께 

소개한다. 마그리트의 작품 속에 종종 등장하는 구름으로 꾸며진 ‘체험존’에서는 

입장권과 함께 제공되는 체험 키트를 직접 만들어 나만의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다.  

 

● 관람 포인트 

 

- 화려한 시각적 효과의 비주얼 아트로 재해석된 마그리트의 회화 작품 160 여 점 

- 독창적인 작품과 시적인 내면세계를 재조명하는 예술-기술, 미술-음악이 융합된 

관객 참여형 전시 

-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마그리트의 예술을 다양하게 체험하는 인터랙티브 전시   

- 대규모 전시 공간을 가득 채우는 프로젝션 맵핑 기법과 웅장한 사운드를 통한 

감동의 울림 

- 마그리트의 예술적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연대기와 시대별 

설명 

- 다양한 전시 경험을 선사하는 명상 공간과 작품이 실제 현실화 되어 연출 된 

신비롭고 환상적인 체험존 

- 마그리트의 작품 속 상징적인 아이콘인 대형 사과와 파이프, 구름으로 꾸며진 

각종 포토존 

 

 

 

 

 



<보도자료 및 이미지는 웹하드 참조>  

웹하드 바로가기:  http://www.webhard.co.kr/ 

폴더명: [보도자료]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 

ID: gncmedia 

PW: 2020 

 

<문의> 

·       지엔씨미디어 본사 [전시사업부] : 02) 325-5583 

·       인사 센트럴 뮤지엄 : 02) 325-1077~8 

 

<홍보 관련 문의>    

안현웅 과장(010-9978-7633) / awoong@gncmedia.com 

김여은 대리(010-3122-2055) / yeoeun@gncmedia.com 

 

 [붙임] 전시 개요  

- 전 시 명 :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 Inside Magritte 

- 주 최 : 크로스미디어 Cross Media, 지엔씨미디어 GNC Media 

- 일 시 : 2020. 4. 29 (수) – 2020. 9. 13 (일) 10:00~20:00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9 시까지 연장 운영  

* 매표 및 입장 마감은 관람 종료 40 분 전인 오후 7 시 20 분 (문화가 있는 날 오후 8 시 

20 분)까지 

- 장 소 : 인사  센트럴  뮤지엄  –  안녕인사동  지하 1 층 

http://www.webhard.co.kr/
http://www.webhard.co.kr/


- 입 장 료 : 유료 (일반 15,000 원, 청소년 13,000 원, 어린이 11,000 원) 

* 단체 관람(20 인 이상) 예약은 02)325-1077~8 로 문의 가능 

- 문 의 : 02-325-1077~8 / gnc@gncmedia.com 

  

·        위치 

인사 센트럴 뮤지엄 (안녕인사동 지하 1층)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49 (관훈동 155-2)  

- 안국역 (3 호선) 6 번 출구 / 도보 약 3 분 거리 

- 종각역 (1 호선) 3-1 번 출구 / 도보 약 5 분 거리 

  

(끝) 


